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맹점(사업자)과 신용카드사 간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결제대행업체(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결제대행(PG) :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

일부 PG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허위 광고를 하며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함

사장님들의 세금을 절세단말기로 줄여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입니다!
최근 절세의 목적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사용합니다!
세무상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미등록 불법 PG사의 허위광고 예시

결제대행업체
(PG사) 신용카드사가맹점

등록 결제대행업체 확인 방법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www.fcsc.kr) : 공고현황     전자금융업등록현황

미등록 불법 PG사는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허위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조장

추후 가맹점의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가맹점은 당초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소득세뿐만이 아닌 고율의 가산세(최대 40%)까지 납부하여야 함

미등록 불법 PG사의 카드단말기 이용 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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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PG단말기를 이용한 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한 경우, 자진 수정신고 가능
   - 2년 이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10~90%)


